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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진단 척도의
온라인 활용을 위한 재타당화 연구

Scale Revalidation Study for Online Use of the Learning Strategy 
Diagnostic Scale for Junio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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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K-Learning Strategy Scale for College)의 온라인 활용을 위

해 학습인지와 학습정서 요인의 문항을 추가하고 재타당화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학습인지, 학습행동, 학습정서의 하위요인을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기성찰과 학

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추가된 문항은 학습인지 요인의 학습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주의집중을 진단하는 2개

문항과 학습정서 요인의 타인에 대한 불안수준을 진단하는 대인불안 요인 2개 문항이다. 연구대상 지역은 전국 5개

지역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불성실 응답 327명을 제외한 923명의 전문대학생이다. 수정된 K-LSS_r 척도는

학습인지(18문항), 학습정서(15문항), 학습행동(19문항)의 3개 영역 하위요소로 구성된 총 52문항의 전문대학생용 학

습전략 진단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일반화를 위한 신뢰도 검증 결과 척도 전체 Cronbach의 α 계수는 .896이었고, 3

개 요인의 Cronbach의 α 계수는 .876에서 .910이었다. 척도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전체가 .858이었고 3개 요인의 반분

신뢰도계수는 .792에서 .843이었다. 5개 지역 소재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3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결과

는 전체가 .884이었으며, 일반화를 위한 타당도 검증 결과에서 구인타당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학습전략, 전문대학, 학습인지, 학습정서, 학습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 and revalidate items of learning cognition and learning emotion 
factors for online use of the K-LSS for junior college. It is important for self-reflection and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to specifically explore and analyze the sub-factors of learning cognition, learning behavior, 
and learning emotion for each item that can affect the learning strategy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added 
items are two items for diagnosing the concentration of attention in the learning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of the learning cognitive factor and two questions about the interpersonal anxiety factor for diagnosing the level 
of anxiety about others in the learning emotional factor. The study area was conducted in 5 areas nationwide,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23 junior college students excluding 327 respondents who answered 
insincerity. The K-LSS_r scale is a learning strategy diagnosis scale of 52 questions composed of three 
sub-elements of learning cognition (18 questions), learning emotion (15 questions), and learning behavior (19 
questions), and reliability for generalization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Cronbach's α 
coefficient of the entire scale was .896, and Cronbach's α coefficient of the three factors ranged from .876 to 
.910. The half-segment reliability coefficient of the scale was .858 in total, and the half-segment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three factors ranged from .792 to .843. The test-retest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 for 3 
weeks for 350 Junior college Students in 5 regions was .884, and the validity test for generalization also 
confirmed that the recruitment validity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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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 도래와 함께 산업체에

서는 급변하는 직무환경에 적응하고 직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1]. 산업체에

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스펙과 학벌이 좋은 것이 아닌

해당 직종에 적합한 직무능력과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

이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학교교육과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학

교교육이 산업세계로의 원만한 진입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2]. 이와 함께 전문인재 양성을 교육목표

로 하는 각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3].

그러나 한편, 일각에서의 우려처럼 오늘날 우리 대학

은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사

회가 요구하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4],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

표로 전공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직

업기초능력을 함양하고 있으나, 전공교과만으로는 사회

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5].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문직업인 양성과 급변하는 직무환경에 적응

하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

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문대학생 학습전략 연구[6-7][8]

는 학습전략 진단 및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등이고,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으로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기초학습 미흡 학생 지도 개선

및 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제안이다

[9]. 이러한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학습능력이 학업성취

와 관련이 있고[10], 학습전략의 진단은[6-7] 학업성취

도 향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대학생들은 성공적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능력의 구성요인으로 기초학습능력, 실무학습능력,

학습습관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11], 전문대학생의 학

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학습전략 진단 도구[6-7]와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8]의

연구는 산업체의 요구와 학교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노

력으로서 학습능력 향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업장면에서 학습을 위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학

생들이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10], 이와 관련한 인지, 정서, 행동적 학습전략의

개선은 산업체의 인재 양성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일반대학

과는 교육과정에서부터 다르며[5].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과 간호학과 4년제 전환 등 학교 또는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 학과들은 졸업학점의 경우 80

학점의 졸업학점을 따르고 있다[12].

전문대학의 2～3년제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는 다른

교육적 환경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직

업인으로서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목적을 두

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걸쳐 고난이

도의 기능이나 스킬 등 직업능력을 충분히 함양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책무와 전문대학

생의 학습능력에 대한 인식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특

징을 볼 때 전문대학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

을 골고루 갖춘 직무적합성 높은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에 부합하는 교육이 되고 있지만[5], 대학 수학능력이

미약한 채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전공과목에서 학습부

진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6].

학교현장에서 학습을 지도하다 보면 학습능력이 높

은 학생과 학습부진 현상을 보이는 학생이 섞여있을 수

있는데, 전문대학생의 학습능력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

다는 많은 교수자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일반 대학

생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13]. 그러나 선행학

습이 부족하거나 학업수행능력이 저조한 학생들이 전

문대학에 입학하여 학습부진을 보이는 경우에는[14-15]

정서적 측면에 있어 충동성이 높고, 흥미나 호기심의

결여, 불안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16] 있으며, 자기주도

성 부족 및 학교부적응, 무기력한 생활, 노력관리 등의

행동적 측면[17]과 함께 낮은 기억력과 기초적인 학습

기억기능의 부족, 주의집중의 약화, 암기, 전이, 사고력,

원리파악, 추리력 등의 인지적 측면이 낮아[16] 학습전

략의 진단을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와 함께 최근 우리사회는 지

능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

어들었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3D프린터, 바이오와 나

노,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의 변화는

디지털화, 지능화, 전문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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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 대한 산업체 요구의 가속화와 함께 지능정보기

술에 알맞은 창의인재 육성과 대학교육의 혁신을 요구

하고 있어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 진단에도 많은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 교육내용, 교

육환경과 더불어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18],

학생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19]. 때문

에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이해를 위해 전문대학생에 대

한 학습전략 관련 구성요소의 진단은 학습자가 효과적

인 학습을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20-22]을 도와

주는 교수학습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전

략의 진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학습자중심

교육 방법 모색에 있어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23].

또한 전문대학 교육현장에서는 수업환경의 개선에

따라 원격수업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

화하고 있다[24]. 웹 기반의 수업환경과 학습관리시스템

은 스마트폰, 온라인 학습, 인터넷 기반 수업 등의 활용

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학습장면에서 학습자를 지원

하는 학습환경 개선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진단 척도의 온라인 활용은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학습전략 요인 확인을 통해 전략적인 학습

상담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활용을 위

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온라인 활용에 따른 시스템의 편리성은

학습전략 진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게 한다.

한편 전공수업 이해와 수행능력은 개인의 능력이고,

전문대학생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접근과 관련하여

기초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전략훈련이나 학

습전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습전략

측정 도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6-7]. 또한 측정 도

구의 대부분은 대면평가 또는 오프라인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오류를 통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

습이 아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을 왜곡

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대학홈페이지에 탑재된 온라인

진단 척도의 경우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요구사항에 부

합하는 긍정적인 태도의 경향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25], 온라인진단척도는비대면성의특성에따라자신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나타내며, 학

습상담에 필요한 선행정보를 획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교수자는 개별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

습전략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26].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을 진단하는 척도 개발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의 정의를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

한 지식과 기능을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도록

정신적 조작과 정서적 관리 및 자원과 자신을 관리하는

체계적 활동[8]으로 하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 수준의 진단은 학습자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

고, 각 하위요인의 문항은 대상자의 학습전략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학습인

지 주의집중 요인과 학습정서 대인불안 요인 측정측정

문항의 경우 문항 수 부족을 개선하여 좀 더 정확한 분

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전문대학생은 우리나라 직업교육

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생

으로서 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직무환경에 적응하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직

업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전략 진단 척도의 활용을 통해 전문대

학생의 학습전략에 관한 인지, 정서, 행동적 학습전략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상담에 필요한 자원을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 향상을 위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진단 척도(K-LSS)

의 학습인지와 학습정서 해당 요인의 문항을 추가하고

온라인 활용을 위한 재타당화 연구를 통해 K-LSS_r의

일반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전략

교육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

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을

길러주는 통합적인 활동이다[8]. 2021년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방향

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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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다양한 입학경로의 학생 선

발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을 거쳤음에도 일정한 기초학습능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입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급감과 기초학습능력 부

족 등의 현상은 입학자원이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면에

서도 차이가 예측된다[27]는 면과 함께 전공이해와 전

공실무능력의 부진 및 대학만족도에도 부적응적인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28].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학업성취

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는 자신의 책

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전문대학

생을 위한 학습전략진단 척도가 필요하며[6], 학습전략

컨설팅이나 학습상담의 필요에 따라 학습전략 하위요

인을 학습인지, 학습정서, 학습행동으로 하는 전문대학

생용 학습전략 척도가 개발되었으나[7] 대구지역 전문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국 전문대학생에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주

안점을 두어 개발된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진단 척도

는 학습컨설팅이나 학습상담에 내담자 사례개념화의

선행자료 뿐만 아니라, 학습에 관한 학습자의 인지, 정

서, 행동적 전략을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진단을 통한

학생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학습전략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습전략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긍

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도록 정신적 조작과 정서

적 관리 및 자원과 자신을 관리하는 체계적 활동으로

정의[8]하였고, [29]은 학습전략의 요소를 정신적 조작

을 구체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인지적, 행동적 요인으

로 들었으며, [30]은 미시적이고 거시적 전략 측면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으로 언급하였고, [21]은 학

습전략을 정보의 획득, 저장,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일

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31]는 학습전략을 학

습과정에서의 부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사

고적인 측면에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개념으로 파악

하였으며, [22]은 학습자의 기본기능을 학습에 적합하도

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학습전략의

요인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한 연구

진행되었다[32].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학습전략은 학습자

의 정보처리와 정신적 조작 관점과 개인의 정서적 관

리, 학습상황에서의 행동적 관리의 관점에서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학습인지는 선행연구[6][20][33]에서의 개념을

토대로 “개인의 정보처리활동 관리 기능”이며 측정요소

는 주의집중,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추가된 주의집중은 학습정보처리과정에서 마음이

나 주의를 한곳으로 모으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학습정서는 선행연구[20][33-34]에서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상황의 적응을 위한 정서적 안정”이며, 측

정요소는 대인불안, 시험불안, 성적불안, 과제불안 등이

다. 본 연구에서 문항 추가된 대인불안은 타인으로부터

부적절한 평가를 받을 것 같은 경우의 불안 정도를 말

한다.

셋째, 학습행동은 선행연구[20][33-35]에서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와 체계적인 학습활

동 및 자원관리”이며, 측정요소는 노력관리, 학습환경관

리, 학습자료관리, 타인조력관리, 쓰기관리, 시험치기관

리, 토론관리 등이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에서의 학습전략 요소를 토대로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의 하위 요인로서 학습인지, 학습정서, 학

습행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선행연구에

서 미비했던 지역의 한계를 전국단위로 연구대상을 확

대하며 학습인지의 주의집중 요인과 학습정서의 대인

불안 요인의 문항수를 추가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면 학습상담이나 학습전략 컨설팅의 도구로서 대

학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

습전략 수준 측정의 척도가 될 수 있다.

2.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사회

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비중도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36-37].

그러나 한편,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

기능인양성의 국가발전 초석임에도불구하고, 입학자원의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1, pp.349-359, Januar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53 -

감소에 따른 다양한 입학경로로 인해 기초학습능력 부

진 학생들의 증가와 중도탈락, 대학생활 부적응 등도

우려되고 있다[38].

물론 일반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으며[28][38], 대학생의 학습전략은 학습

유형 및 전공영역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다[9]. 전문대

학생의 경우 전공교육과 관련하여 현장과 밀착된 교육

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학습자의 개

인별 역량은 대학의 체계적인 직업교육과정과 교수자

의 역할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학습자 개인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대학의 수업내용은 전공과목의 실기와 실습 위

주로 직업교육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역시 전공영

역에서의 학습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적인 학업

수행이 가능하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와 함께 전문대학교로 유입되는 다양한 경로의 입학생

들 중 기초학습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자들

의 경우[28], 선행학습에서의 학습결손 정도도 심하고

학습방법에 대한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9][11][28].

따라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전략 진단은

[6] 전문대학생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38].

또한 학생들의 자신감이나 학습동기도 낮은 편인데

[39-40]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대학생들의 입학 전 선

행학습의 결손에 따른 인지적 적응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 부족과 자신감 및 자존감 부족, 행동적 학습방법

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과 혁신은 최근 우리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41], 이는

창의적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산업체 요구와 더불어 전

문대학교 졸업생의 역량과 관련이 있고, 산업체가 요구

하는 인재의 핵심은 주체성, 실행력, 과제설정, 문제해

결 등의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되

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며, 문제상황에

서 해결과제를 설정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학에서의 효과적

인 학습지도는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

학 차원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28].

이상을 종합해보면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

는 교육목적에 따라 전공교육을 위해 현장과 밀착된 교

육의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입학자원의 감소 및 다양한

입학경로로 인한 기초학습능력 부진 학생들의 증가와

중도탈락, 대학생활 부적응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

되고 있어 학생역량을 향상시키는 대학의 노력이 필요

하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 진단을 통한 전문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학습지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을 5개 지역(경기, 인

천, 강원, 대구, 제주)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지역별 250명씩 지역적 분배를 고려하여 총

1,250명이었지만, 회수된 질문지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27명을 제외한 923명의 전문대학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210명(22.8%), 인천지역

172명(18.6%), 강원지역 135명(14.6%), 대구지역 286명

(31.0%), 제주지역 120명(13.0%)이었고, 성별로는 남학

생이 425명(46.0%), 여학생이 498명(54.0%)이었으며, 학

년별로는 1학년이 586명(63.5%), 2학년이 337명(36.5%)

이었다. 3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구인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참여한 대상자는 5개 지역(경기, 인천, 강

원, 대구, 제주)의 소재 대학생 350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진단 척도의

온라인 활용을 위한 재타당화 연구로서 일반화를 위한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

본 재타당화 연구에 사용된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진단 척도(K-LSS_r)은 기존의 척도를 문항추가 수정한

것이고, 학습인지영역 18문항, 학습정서영역 15문항, 학

습행동영역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양호도 분석기준은 문항난이

도 지수가 중간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40이상 ～ .60미

만을 기준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검증 결과

Cronbach의 α 계수가 .896이었고, 추출된 3개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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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신뢰도들은 Cronbach의 α 계수가 .876에서 .910

이다. 그리고 3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결과는

척도 전체가 .884이며, 기우 반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척도 전체에서 Spearman-Brown 계수는 .858로

나타났다. 문항추가에 있어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

해 해당 하위요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타 문

항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전

문가 3인에게 문항검토를 요청하였고, 이들은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로서 척도개발 연구를 진행

하였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표 1. 전문대학생용학습전략척도수정하위요인정의및추가
문항
Table 1. Definition of sub-factors and additional questions to
modify the learning strategy scale for junior college students
하위요인 기존 척도문항 추가문항

주의집중
(학습인지)

학습을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1. 학습을 시작하면 시간
이어떻게지나가는지잘
모른다
2. 학습집중을 위해 소요
되는 시간이 짧다

대인불안
(학습정서)

토론수업에서 자신이
리더가 되어 동료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

1. 다른사람이나에게질
문할까봐 두렵다
2. 낯선사람을만나는것
이 불편하다

2) 사고양식 검사

[42]의 사고양식 검사를 [43]이 청소년 학습전략 검

사 타당화에서 사용한 Short Version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한 결과 문항 전체의 Cronbach의 α 계수가 .776으

로 나타났다.

3) 시험불안 검사

[44]이 제작하고 최진승(1989)이 번역한 검사를 사용

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정척도

로서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느낌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45]

의 연구에서는 .930이었으며, [46]의 연구에서는 .940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의 α 계수가 .931으로 나

타났다.

4) 대학생용 학습행동 검사

[34]에 의해 개발된 6개 영역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이다. 문항들은 5점 척도록 구성되어 있고 대학생용

학습행동 검사의 하위영역과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생

용 학습전략 척도의 학습행동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확

인하고자 구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신뢰

도 검증한 결과 Cronbach의 α 계수가 .919로 나타났다.

표 2.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Cronbach‘α 

Table 2. Number of items and Cronbach‘α for each sub-factor
of the Learning Strategy Scale for Junior College Students
구분 하위요인 최초문항수 수정문항수 Cronbach‘α

학습
인지

시연 5 5

.910
정교화 3 3
조직화 7 7
주의집중 1 3

학습
정서

대인불안 1 3

.879
시험불안 3 3
성적불안 4 4
발표불안 2 2
과제불안 3 3

학습
행동

노력관리 2 2

.876

학습환경관리 3 3
학습자료관리 4 4
타인조력관리 2 2
쓰기관리 2 2
시험치기관리 2 2
토론관리 4 4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10일～2019년 9월

21일까지 연구대상의 지역별(경기, 인천, 강원, 대구, 제

주)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목적에 따른 성

별과 지역별 대상자로부터 회신되지 않은 자료와 한 문

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 동일한 전체문항에 응답

한 자료 및 기타 무성의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 923

명으로부터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척도

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 온라인 활용의 일반화를 위해 구인타당도 확인하

고 이와 관련된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K-LSS_r)

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한 대상자는 5개

지역(경기, 인천, 강원, 대구, 제주)의 소재 대학생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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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를 이용해 검사를

재시행 하였다. 검사-재검사로 측정한 척도 전체의 신

뢰도는 r=.884 으로 나타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본 척도

의 안정성은 상당히 신뢰롭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는

하위 요인별 Cronbach의 α 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

반분신뢰도(Spearman-Brown 계수)를 제시하였다.

표 3.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표
Table 3.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s Table of Learning
Strategy Scale for Junior College Students
구분 문항수 Cronbach‘α 검사-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
척도
전체

52 .896 .884＊＊ .858

학습
인지

18 .910 .865＊＊ .823

학습
정서

15 .879 .798＊＊ .843

학습
행동

19 .876 .815＊＊ .792

주. **p < .01, *p < .05

개발된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

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의 전체 및 각 하위요인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하위 요인

과 전체와의 상관계수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4는 척도의 타당도 검

증 결과이다.

표 4.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척도의 타당도 검증 결과표
Table 4. Validity Verification Results Table of Learning
Strategy Scale for Junior College Students

척도
전문대학생용학습전략척도각하위척도

M(SD)
학습인지 학습행동 학습정서

사고양식
검사

.397＊＊ - - 42.57(5.77)

대학생용
학습행동
검사

- .689＊＊ - 122.56(21.37)

시험불안
검사

- - .595＊＊ 61.88(13.49)

주. **p < .01, *p < .05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생용 학습전략 진단 척도

[7]의 실용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학 학습관리시스템

(LMS)에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척도개발 연구에

서 가진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대상 지역을

기존 D광역시 3개 전문대학교에 국한하였던 표집대상

을 경기, 인천, 강원, 대구, 제주 등 5개 지역 1,25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본 크기와 관련된 지침에서 최

소의 표본은 4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와 조사

연구에서는 50% 정도의 손실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

더라도 지역적 분배를 고려한 연구대상의 표집은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표준화를 위한 연구로

는 여전히 미흡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해당 요인의 문항추가수정과 관련지어 논의해보면 학

습인지는 지식이나 기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긍정

적인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위해 개인의 두

뇌활동인 주의집중,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의 정신적

조작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체계적 활동을 반영하는 요인이며, 기존 척도에서는 주

의집중 요인의 진단문항이 1문항으로서 학습자의 지식

과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설명력이 부족하여 재타

당화 연구에서는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3개 문항으로

문항추가수정 하였다. 또한 학습정서는 지식이나 기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속적

인 행동변화를 위해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인 대인불안,

시험불안, 성적불안, 발표불안, 과제불안 등의 정서적

관리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체계적 활동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기존 척도에서는 대

인불안 요인의 진단문항이 1문항으로서 설명력이 부족

하여 주의집중 문항추가수정 절차에 따른 과정으로 총

3개 문항의 내용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학습전략의 프

로그램 처치효과의 증진을 위해서는 학습정서 요인의

불안과 관련된 비합리적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생각으로 찾고 대치시키는 것이 필

요하다.

재타당화를 위해 문항추가수정 내용타당도와 관련지

어 논의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

해 선행연구 및 기존척도 고찰을 통한 연역적 구인과정

과 함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귀납적 구인과정을 활용하고, 3차에 걸친 문항수정을

통해 학습인지의 주의집중 요인 각 2개 문항과 학습정

의 대인불안 요인 각 2개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여 기존

48문항의 척도를 총 52문항의 학습전략척도로 재타당화

하였다. 각각의 하위요인들은 15～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재타당화한 척도는 기존의 척도보

다 안정된 진단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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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구조와 관련지어 논의해보면, 선행연구 및 기존척

도와 전문가 설문, 문항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요인별

문항 내용을 검토하여 3개의 하위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들은 다시 4～7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13～.726의 요인부하량을 나타

내고 있으며, 3개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42.524%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재타당화한 척도가 요인

수와 문항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정된 요인구조와 활

용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타당화 연구를 통해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과 신

뢰도와 관련하여 논의해보면 Cronbach의 α계수(n=923)

는 전체 .896, 각 하위 요인의 경우 .876～.910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척도 개

발과정에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전략 선행

연구와 기존 척도 고찰의 연역적 구인과정이 충실하였

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귀납적 구인과정에서 척도

문항수정이 타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생의 학습전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서

동기, 자존감, 효능감 등의 요인이 학습정서 요인으로

통합되어 있어 안정된 요인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요인

의 수와 문항수의 조절을 통해 전체 설명변량을 올릴

필요가 있고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요인구조와

활용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과 관련지어 논의해보면 보면 전후반분신뢰도 계

수의 경우 척도 전체에서 .858, 각 하위요인에서 .79

2～.843의 결과를 보였다. 신뢰도 지속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척도 전체는 .884, 각

하위요인에서 .798～.865의 결과를 보여 문항수를 고려

해 볼 때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재타당화 연구에서의 구인타당도와 관련지어

논의해보면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 척도의 각 하위요

인과 그 관련성이 높은 사고양식 검사, 대학생용 학습

행동 검사, 시험불안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척

도의 각 하위요인과 해당 검사간의 상관계수가 .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척도의 전체점

수와 학습인지, 학습정서, 학습행동의 합계점수로 추정

하는 학습전략 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각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동질성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전략 수준의 전체점수가 척도

에서 구인하고 있는 학습인지와 학습행동의 수준이 높

고 학습정서는 낮은 것을 의미함으로서 온라인을 통한

진단 검사에서도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 수준을 진단

할 수 있는 검사임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척도를

구성하는 검사문항이나 하위요인들은 서로 동질적이면

서 어느 정도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각 요인들이 척도

전체와 상관이 높아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 직업

교육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생의 학습

전략 진단과 관련하여 학습인지, 학습정서, 학습행동의

전략을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들의 학습전략 수준을 온라인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었

으며, 학습전략진단 척도 도구로서 활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학습

전략진단 척도는 전공이해능력 향상과 창의적 인재 양

성의 측면에서 학습상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면이 많

아지리라 본다. 특히, 지금까지 막연히 전문대학생의 기

초학습능력 증진 필요성 및 배양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강조하였으나,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 수준이 어느 정

도이고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는 측정하지 못하였던 것

이 현실이었는데, 요컨대 재타당화를 거친 전문대학생

용 학습전략 척도(K-LSS_r)는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

(LMS)에 탑재하여 학습능력 향상 교육과 학습상담 및

컨설팅, 전문대학생 학습지도 현장에서 전문대학생들의

이해와 진단, 선별, 치료적 개입 및 개입 효과의 평가

등 학습기술의 정도를 영역별로 파악하여 조력함으로

서 학생역량을 향상시키는 학습상담의 평가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학습인지의 개념

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

인지, 학습정서, 학습행동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

습전략과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관계 및 학습동기적 요

소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전문대학생의 특성

과 요구에 부합하는 척도가 되기 위하여 전문대학생들

의 학습실패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요인과 문항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5개 지역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산출하였으나

전국의 전문대학생으로 표준화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

이 많으므로, 향후 확대된 전국단위의 표집을 통해 전

국의 전문대학생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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